
5강 세대 

1. 세대 문제의 기본 성격

-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산물 --> “생산과 소비에서의 특정한 아비튀스”

- 특히, 글로벌한 규모에서 자본주의의 축적 및 불균등 발전의 산물 --> in 신자유주의 단계

- 문화적 차이는 본디 사회의 경제적 잉여로부터 나옴: esp. 돈 & ‘자유 시간’ & 관심/취미

   esp. 세대 문제의 독특성: 계급/경제와의 관련 및 이것으로부터의 가상적 자립화

- 부모 세대와는 다른, 경제적 잉여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적 차이(in 통시적 & 공시적) 

- 생산/소비에서의 경제 감각, 역사적(-시사) 체험... 

- 문화 실천, 문화(적 미디어 및 콘텐츠) 환경, 문화적 소비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감각, 언어 감각, 미디어 감각, 육체 감각(패션, 화장, 성형...), 

  역사와 사회, 삶/ 죽음/ 노동/ 섹스 및 사랑/ 인간관계를 보는 눈, 공통의 교양/ 

  역사-문화-시사적 감각,  의식주 & 패스트푸드

  디지틀미디어, 시각미디어, 글로벌 네트워크, 전자적으로 DB화된 정보/문서

  --> 오늘날 젊은 세대의 아비튀스를 규정짓는 것은 디지틀 아비튀스 

-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더불어서 사회-문화적 개인화(individuation) 메카니즘의 질적 변화

  사회경제적 차이 --> 생활세계에서의 사회심리적 차이와 언어-문화적 차이

  ex) 전통적 덕목의 소실 & 무력화: 자존심/자존감, 열정/용기/도전/모험, 투신/참여/개입... 

  최종적으로는, esp. 퍼스널한 감각/아비튀스의 질적 심화/변화

- 이것들 “차이”가 담론화되면서, 세대론으로 부각

- 세대론의 이데올로기 기능: 

  다른 차이들, viz. 내셔널한, 계급적, 지역적, 성적 차이들을 희석화 & dislocation시킴

2. 한국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세대 문제

- 경제적 배제와 포섭

  / 고용 불안, precarious work

  / 취업 기회 극히 제한, 조기 정년 퇴직, 비정규직, 외국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이주 여성 

  / 학력, 외국어 구사 능력, 스펙 등을 강요 -->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

                                              실질 임금의 하락 

  / 취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창업” 강요: 노년, 여성, 청(소)년, 장애인 창업...

    esp.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동이란 효과를 가짐:

         “전쟁=토건=창업...” in 자본주의의 GDP 발전 

  / 경제적, 문화적 코쿠닝 현상의 전사회적 확대 

- 문화자본의 문제: 

  / 수십년 간에 걸친 대학(및 최종) 학력의 인플레

  / 부모 세대의 경제적/계급적 능력에 따른 자식 세대의 학력 및 문화자본의 고착화

- 자본주의 체제가 “세대적 차이”를 경제적-문화적 활용/악용하는 것: 

  / 세분화된 시장 및 마케팅 

  / 문화산업의 거대한 레터토리와 (문화)소비의 속도가 세대 차이를 강화

  / 세대간 사회-문화적 거리(social-cultural distance)의 활용 as 문화 생산의 담당자



  / 문화산업의 ‘유사’/‘불불노동’ 생산자로서(포탈, 플랫폼...등에서) 

3. 세대(담론)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

- 전근대와 근대 및 포모/포모모 단계: 나이를 먹어가는 것의 (가)속도적, 주관적 체험의 차이

- 자연사적, 인구학적인 측면: 의사(擬似)-보편성, 추상적 일반화

- 노동력의 재생산 측면: 가족, 학교, 직장 등 공동체, 사회적 단위들 안에서의 문제

  esp. 생산력/살아 있는 노동력/생산적 노동

- 역사적, 문화적 측면: 공통의 역사/문화적 상황과 조건, 체험, 기억

                       esp. 세대에 관한 통념/담론

- 국민국가 or 이에 준하는 지역 단위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측면

- 다른 정체성의 요소와 엇갈리거나 얽히는 측면: 

    / 대표적인 게 국적/국민성, 계급, 성 

    / 더 생활세계적인 것으로서는, 학력 & 재산, 군 경험

- 2010년대 한국에서 부모 세대의 반응 to 자녀들의 미래/소망/자기 결정

  esp. 자녀 세대의 무지 to 부모 세대의 개인사적/역사적 삶

4. 세대 간 문화 차이 및 상징 투쟁에 관한 담론들

- 세대 간의 상징 투쟁 & 차별화: 

  / 토마스 제퍼슨 曰 “각각의 세대가 nation" 

  / 중국에서의 80후 vs. 90후

-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 문제적 세대로서의 사춘기, 젊음, 청춘에 관한 담론들

- esp. <반시대적 고찰>에서 드러난 니체의 도발적 세대의식 to 국가주의적/통합주의적 교양

  / 니체의 유미주의/미학주의: 자본주의 젊은 세대의 문화적 소비

  / 문학사/문화사에서의 사례: 독 “질풍노도 세대”, 미 “잃어버린 세대”...

- 특정한, 역사적 단계, 국면에 놓인 세대가 공유하는 생활세계의 시공간, 일상적 체험

  / 글로벌 자본주의: 위성 -->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확산, 침투

  / 글로벌한 규모에서 신세대의 등장 in 미디어(esp. 시각), 인터넷, 모바일  

  / 세계사적 개인 --> 세계사적 세대

- 세대 담론 as 사회적 통념/의견/여론(doxa, dogma)

- 세대의 기억: 후일담/사후담, 생애사, 노스탤지어  

  ex)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서의 90년대

5. 신자유주의 체제가 사회 구성원,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 

enterprising self: 

Nikolas Rose(1947 - , 영국 사회학자)가 Inventing Our Selve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에서 강조한 개념

1) 사회적 현상

- 성공 담론, 자기 계발 담론

- 스펙 쌓기: 경력, 자격증, 인턴쉽 등

- 영어



- 개인들의 IT 활용 능력

- 운동, 몸매 관리, 성형

- 심지어, ‘문화’라는 명목 아래 ‘콘텐츠 소비’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됨

- etc

2) enterprising self에서 digital media/technology의 역할

- 사회적/개인적 수준에서 다양한 수준/방식으로 digital divide가 개입

- digital media/technology의 적응/활용에서 작용하는 요인들: 계급/세대/gender

7. 20세기 미국/유럽 및 한중일의 몇몇 주요 세대 및 족(族) 관련 용어들에 관한 메모

1) 유럽/ 미국

잃어버린 세대: 1차대전 후 환멸 느낀 지식인, 청년(문화, 예술)

전후 베이비 부머

50년대 비트족 – 잭 케루악 

50년대 초기 로큰롤 세대

60년대 미국 히피, 

60년대 유럽/미국의 신좌파 및 구미 학생운동 세대, esp. 프랑스 6.8운동

70년대 펑크

X 세대: 1960-74 출생자. 용어는 90년대 초 유행, “찢어진 청바지”가 그 상징

Y세대: 1975-89 출생자. 어려서부터 디지틀문화 체험

2) 일본

전공투 세대: 30-60년대 학생운동 세대

단카이 세대(団塊の世代): 일본의 베이비 부머. 1947-49 출생

신인류: 1950년대 후반 - 60년대 전반 출생, 만화, 애니, 게임, 테크노팝 음악

신인류 주니어(新人類ジュニア)

오타쿠(お宅): 인터넷에서 2인칭 --> 매니아, 오덕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영국에서 만들어진 말. 한중일에서 많이 

쓰임

Freeter: free + artbeiter

유도리(ゆとり) 世代: 1987-96 출생자, ゆとり = 여유, 자유주의적 교육 방침, 학습능력 저하 

“초식남” vs. “치유계”

사토리(さとり = 悟り, 깨달음) 世代

3) 중국

5.4운동

문혁 세대

계급적 범주와 세대: 농민공(농민 + 공인: 농민 호적 가진 도시 노동자), 신농민공

80후

90후

4) 한국



식민지 및 전쟁 체험 세대  

4.19 세대

60-70년대 경제 개발 및 70년대 베트남 참전 세대, 중동 파견 세대

80년 광주항쟁과 386세대

90년대 초반의 신세대, X세대, 오렌지족

IMF 직후 대학 졸업한 세대

폐인, 오덕, 잉여 

88만원 세대

일베(vs. “된장녀” “보슬이”): 젠더/섹슈얼리티, 계급,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우익적, 마초적, 공

격적

2013년의 “안녕들 하십니까”

세월호와 앵그리맘



*** "잉여"들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사회의 불균등발전 구조

1. 개발/발전은 가난한 나라/사회가 부자 나라/사회가 되는 것

by 산업화/공업화 & 도시화 

개발/발전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 자본, 지식/기술, 기계류, 원료의 획득

- 상품의 판매

2. 자본주의 세계 체제

한반도 1876년(강화도 수호조약) 및 1894(동학농민운동의 패배, 갑오경장 실패의 의미

20C 1차대전 후 영국 헤게모니 --> 미국 헤게모니

3. 원시적 축적

- 대항해 시대

- 영국 인클로저 운동

- 한반도: 일제 치하 토지조사사업, 해방 후 남한에서의 적산 불하, 60-70년대 원조/차관경제 

체제 하에서의 재벌 금융 지원

cf) 1800년 세계 인구 10억

40명 중 단 1명만이 도시에 거주 

4. 제국주의와 식민지

2차 대전 후의 식민지들의 독립 – 신식민주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cf) 개인의 부 vs. 사회 전체의 부

국가의 부, 국민의 부? 개인의 부?

소득과 자산

임금 체계, 토지/교육/의료 제도, (재)분배정책/지니 계수, 사회보장 제도 

-->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사회 내에서 계급 역관계에 의해 결정

     정치 체제는 계급 역관계를 억압, 봉쇄, 왜곡함

5. 경제 발전

1)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 자본 집약으로

2) 자본의 해외이전, 해외 직접 투자

3) 글로벌한 위계적 분업체계: 미국/유럽/일본 –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 중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쉬...

--> 이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잉여"들을 만들어 냈다.

6. 불균등 발전(Unequal Development)
1) 도시, 지역, 국가, 광역 지역 등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은 지리적, 공간적으로 고르지 않다.

2) 부의 축적과 경제 발전은 동시에 빈곤의 축적이기도 하다.

3) 지리적, 공간적 불균등한 발전의 결과, 특히 그 시간적 차이가 세대 문제에 스며들어 있다. 


